
취재요청서
시민 ·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목 시민 ·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0년 9월 1일 (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주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담당 운동본부 정재현(조직팀장 010-3782-1817), 정우준(기획팀장 010-9674-1247)

1. 취지

- 코로나19로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졌음에도 산재사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6일까지 산재사망은 1217명으로 잠정 추정됩니다. 그러나,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

레스 산재참사에 대한 노동부의 발주처 처벌은 결국 실종되었고, 기업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시민의 응답은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

의 손에 맡기지 않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하였

고, 9월1일부터 10만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반복되는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근절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본격화를 

위해 “9월25일까지 10만명의 동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동의청원 내

용을 공개하고, 각계의 입장을 밝히며 노동자 시민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회견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께서도 취재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일정 : 2020년 9월 1일 (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추모묵념

○ 모두 발언  

  송경용 공동대표│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언 1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발언 2  

  유경근｜416가족협의회집행위원장

○ 발언 3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권영국｜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언 5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퍼포먼스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